
• 10 월 속회: 마음의 뿌리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이 세상 험하고 (새 263/통 197) 

3. 시작 기도: 속장 또는 속원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감사했던 내용이나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7:14-23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6. 본문의 내용  

본문은 앞선 1-13 절의 논쟁을 이어받아, 예수님이 더 나아가 진정한 정결함의 기준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정결 규례(손 씻기, 음식)와 달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18-19 절에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개역개정)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으로, 구약의 음식 규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음식 자체에 있지 않고, 20-23 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개역개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여기에는 나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사기, 방탕, 악한 시선(질투), 모독(비방), 교만, 어리석음 등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온갖 악한 마음이 포함됩니다. 



본문은 진정한 더러움은 외적인 행위나 환경(먹는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내면의 정결함이 참된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초점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옮겨가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7. 나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음란, 탐욕, 교만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죄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기 이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예배 참석, 봉사, 직분 등)에만 관심을 갖고, 내면의 모습(평안/불안, 

기쁨/불평, 감사/원망 등)에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불안, 불평, 원망 등이 아니라 평안, 기쁨, 감사 등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가요? '마음의 뿌리'를 건강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 또는 속원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  

                                         


